
구주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 철퇴 안하는 까닭 <1/3> 

‘많은 한국 기업이 철퇴(撤退)’, ‘홍콩·대만계 기업이 주장(珠江) 델타(delta) 

떠나기 시작’과 같은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외자계(外資系) 기업이 계

속 철퇴하고 있는데, 구미 기업들은 한국, 홍콩, 대만계 기업처럼 서둘러 투

자 철퇴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중국의 투자 환경 크게 바뀌어 

1980년대부터 외국의 자본이나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여, 중국

은 빠르게 큰 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오르고, 에너지(energy)

나 원재료의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에 변화

가 생겨, 해외의 기업가들은, 중국에서 이익을 올리기 어렵게 되었다고 느끼

게 되었다. 

수년 전에, 중국에 공장을 설치한 독일의 기업 와이스는 “우리 회사가 중

국의 라이벌(rival)인 현지의 50~60개사(社)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어, 결코 

경영이 쉽지는 않았다. 중국 기업은 품질에 있어서 당사를 못 따라오지만, 

약 반값이라는 가격의 우위성으로 우리의 시장을 빼앗아 갔다.”고 말하였다. 

80년대에 중국에서 최초로 VW(Volks Wagen)가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데에 

참가하여, 상하이의 초대 독일 측 사장이었던 포스트씨는 최근에 출판한 책

에서 “VW가 미개척의 동양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을 당시에, 현지의 자동차 

산업과 서양의 자동차와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독일에서도 중

국제 자동차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독일의 미디어(media : 정보 전달 매체)는 중국 경제의 이러한 발전에 주목

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신문은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는 오랫동안 값싼 것의 대명사로, 구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소비

재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임금이 싸고, 인프라(infrastructure : 産業·經

濟의 生産 基盤)가 잘 정비되어 있어 중국은 훌륭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 

코스트가 싼 생산 기지가 되었다.”고 쓰고, 최근 수년 동안의 중국의 변화를 

다루며, “임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 환경 보호 정책의 엄격화, 우대 세제(優

待 稅制)의 감소, 위안고(元高)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고 코멘트(comment : 論

評)하고 있다. 

각종 코스트가 연달아 상승하자, 일부의 대만계나 한국계 기업은 최근 1~2

년 동안에 중국에서 철퇴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기업 연합회는 “앞으로 반년 

안에 1,000개사 이상이 중국에서 철퇴할 것이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인 

사장이 공장을 닫고 밤중에 중국을 떠나, 그대로 연락이 끊어졌으며, 거액의 

채무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다.”와 같은 뉴스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인 경영자들은 “기업을 해체하는 비용은 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도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버리고 사라지는 수밖에 없

다.”고 말하고 있다. 

‘남(南)독일 신문’은 한국 기업의 철퇴에 관하여 “구주 기업도 비용이 크게 

올라 어렵지만, 한국 등과 비교하면 중국에서 받는 압력은 크지 않다. 왜냐

하면, 구주 기업은 노동자 임금 비중이 아주 적어, 생산 코스트의 15~20%이

기 때문이다. 셔츠나 완구에서 인건비가 갑자기 크게 오르면 몇 명 정도는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비행기나 자동차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지적



하고 있다.♣ 

 


